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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일보더 더하는 직원이 엎서갑니다.    18-10-31

제가 아는 한 직장에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백인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구라파에서 이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 직장에서 꽤 오래 근무를 한 그 여직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는 승진도 안시켜주고 급료도 기대한 만큰 올려주지 않는 다는 불만입니다.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그녀가 승진도 되지 못하고 금료도 크게 올려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전 8시면 정확하게 출근을 합니다. 5분 전도 아니고 5분 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8시에 출근을 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자기 앞에 얼마만큼의 일이 남아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확하게 5시면 퇴근을 합니다. 잘 관찰해보니 1분도 더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승진과 급료에 관한 불평뿐만 아니고 자기에게는 중요한 일을 마끼지 않는 다는 불평도 했습니다. 즉 그녀는 맡은 일에서 단 1%도 더하지 않는 직원인 것입니다. 그런 일꾼은 어느 직장에서든지 훌륭한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원 하생들에게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요구된 것보다 더주라..Give more than required.” 요구된 것보다 더 주는 직원은 자기가 맡은 책임을 확대합니다. 자기의 책임만 수행하지 않고 동료가 도움이 필요하면 서슴 없이 도와줍니다. 책임을 일찍 완수하면 더할 일을 찾거나 일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별볼일 없는 직원은 맡은 책임을 일찍 완수하면 상사가 더 힘든 일이나 더 시간을 요하는 일을 맡길 까봐 일부러 천천히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더 달라는 직원은 승진의 기회가 생기면 우선 적으로 승진 대상자로 고려됩니다. 이런 현상은 조직체나 단체의 성격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경영원칙입니다. 

풀로리다주의 세인트 피터스버그 (St. Petersburg)에서 우편배달을 하는 우체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윌즈 (Eric Wills)입니다. 그가가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앞 마당에 잡초가 우거진 집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기 흉한 앞뜰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에릭은 앞뜰을 손질하지 않은 이유를 좀더 알아보았습니다. 그 집에 사는 분은 연세가 어주 많은 할머니 이었습니다. 즉 그 할머니는 스스로 잔디를 깎을 힘도 없었고 정원사를 고용할 돈도 없음을 에릭은 알았습니다. 그날 부터 에릭은 잔디 깎는 기계를 갖고 다녔습니다. 우편을 배달을 하면서 그집의 앞뜰의 잔디를 깎아 주었습니다. 물론 무료봉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매주일 잔디를 깎아 주어야 할 집이 18곳이나 되었습니다. 18 주택의 진디를 하루에 다 깎아주지는 않았겠지만  하루에 평균 세집이나 네집의 진디를 깎아 준 것입니다. 그런 에릭의 미행을 보고 집주인 할머니는 “에릭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의 이런 미행에 감동을 받은 이웃들은 약간씩 돈을 모아 아주 성능이 좋은 잔디깎는 기계를 사주었습니다. 

에릭은 요구된 것보다 더해주는 태도 때문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을 것이고 그런 훌륭한 직원을 둔 우체국 국장에게는 그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편지가 많이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에릭은 평범한 우편 배달원이 아니고 참으로 멋진  성품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 평판으로 인하여 그는 승진도 빨리 할 것이고 급료도 다른 동료들보다 더 올려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아런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리스도는 요구된 것보다 더 주라는 근무태도를 이렇게 간결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맡은 책임도 좁게 해석하고 그 좁은 해석의 책임에서 조금도 더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모든 환경에서 실시할 수가 있고 요구된 것 보다 더 주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되며 본인 스스로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끝
